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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2014년까지 100일분 비축
지경부, 세계 자원전쟁에 적극 대처 … 광물공사는 전용창고 8월 완공

정부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세계 자원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많이 쓰이는 희토류 비

축 목표량을 대폭 늘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희토류 확보 목표를 최근 수정해 2014년까지 100일분을 비축하기로 하고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서 희토류를 포함한 56종의 희유금속을 2016년까지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희유금속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희토류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고 보고 목표치

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한때 희유금속 60일분 비축 기한을 당초 목표보다 2년 이른 2014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

나 희토류 확보에 주력하고자 종전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희토류는 휴대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등 첨단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17가지 원소로 중국이 세계 공

급량의 97%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광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채굴 및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자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이 희토류 확보 경쟁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와 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한 희토류는 4일분(62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광물공사는 희토류 확보물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외에 몽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지의 해외광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특히 희토류 비축을 위해 항온, 항습 기능을 갖춘 희토류 전용창고를 전북 군장산업단지에 8월

완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 확보에 나선 민간기업과도 유기적인 협력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정관을 개정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서 희토류 확보 경쟁

에 가세했고, 포스코는 국민연금공단과 일본의 Nippon Steel 등과 함께 희유금속인 나이오븀을 생산하는 브라

질기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07>


